
최근 영국과 노르웨이 공동연구팀이 영국의학저널(BMJ)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 몸은 사망 10년 전 부터 죽음을 

예고하는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갑작스런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대체적으로 노화와 신체기능 저하로 인

해 발생하는 죽음은 10년 전부터 그 낌새를 미리 보인다고 합

니다. 보행속도의 감소,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의 증가, 악력

의 감소 등 몇 가지 요소를 통해 신호를 보내며 죽음은 서서

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의자에서 일

어나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은 사망 최대 10년 전부터 나타

난다고 합니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과제로 이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공교롭게도 이 연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죽음

의 신호를 파악하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4일 플로리다의 아파트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수많

은 인명을 잃었던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갑자기 붕괴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했지만, 추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파트 건물은 3

년전 부터 지속적으로 붕괴에 대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의 기둥과 벽, 수영장 바닥은 계속해서 

균열되며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계속 무시되다 결국 그 건물

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결코 갑작스런 붕괴가 아니었던 것

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도, 건물도 수명이 다해가고 그 끝이 다가오

면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신앙도 마찬

가지입니다. 우리 영혼과 믿음은 우리자신의 영적 나태함과 

거짓됨, 어리석음과 죄에 만연한 태도로 인해 조금씩 무너져 

내리며 붕괴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삶에

만 관심 갖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 세상적 삶만을 중시하는 우

리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그 신호는 무시되고 있다가 어느 순

간 심각한 붕괴를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어떤 상

태에 있을까요?     


